
금리 인상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

부동산시장 관망 심리도 갈수록 커

져 제주지역 거주자 중 앞으로 1년

이내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는 이들

이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17일 국토연구원의 12월 부동산

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에 따르면 지

난해 12월 도내 소비심리지수는

114.1로 같은해 같은해 10월 이후

석달 연속 하락했다.

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는

국토연구원과 부동산시장연구센터

가 매달 전국 지자체 표본 일반거

주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

사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

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음

을 뜻한다.

도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

는 제주 지수가 공표되기 시작한

2018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

줄곧 100을 밑돌다가 같은해 9월

101.7을 기록한 후 상승세가 지속

돼 2021년 9월엔 128.8을 기록했다.

이어 10월 123.9, 11월 116.4에 이어

12월까지 석 달 연속 소폭 하락세

를 나타냈다.

12월 도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

리지수는 120.8로 전월보다 6.3포인

트(p) 떨어졌다. 2018년 12월부터

2020년 8월까지 기간 중 두 달

(2020년 3월과 7월)만 제외하곤 줄

곧 100을 밑돌았던 지수는 같은해

9월 105.7로 상승 후 2021년 9월에

는 144.9까지 급등했다. 이어 10월

138.4, 11월 127.1, 12월까지 하락세

를 보여줬다.

도내 부동산시장과 주택매매시

장 소비심리지수의 하락 분위기 속

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

계획 조사 결과 앞으로 12개월 사

이에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 는 응

답은 13.8%로 나타났다. 나머지

86.2%는 구입 계획이 12개월 이

후 라고 응답했다. 1년 전인 2020

년 12월 심리조사(12개월 이내

30.4%, 12개월 이후 69.6%)와 비교

하면 12개월 이후 응답이 16.6%p

상승해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

더 짙어졌음을 알 수 있다.문미숙기자

고가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제주지

역 면세점 매장을 완전 철수할 것

으로 보인다.

17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루이

비통은 내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

을 제외한 국내 시내면세점 매장을

모두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.

루이비통은 앞서 이달 1일 제주

시 소재 롯데시티호텔에 입점한 롯

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운영을 중단

했다.

현재 신라면세점 제주점 매장은

운영되고 있지만 오는 3월 영업을

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루이비통은 시내 면세점보다는

공항 면세점과 중국의 국내선 공항

면세점에 집중키로 하고 이 같은

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중국

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다이궁 의

소비 행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

보고 있다.

제주의 경우 면세점 업계 대부분

이 다이궁을 유치해 면세품 판매에

나서고 있다. 코로나19 여파로 다

이궁의 매출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

서 면세업계의 수수료 지출도 심화

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제주산 월동채소류 가격이 생산량

증가에다 코로나19로 소비 부진까

지 겹쳐 가격이 평년보다 20~50%

떨어지며 산지 수급조절의 시급성

이 제기돼온 가운데 양배추 250㏊

가 시장격리된다. 또 값이 평년 대

비 30% 넘게 떨어진 당근은 현재

제주형 자조금단체와 주산지농협을

중심으로 시장격리가 진행중이고,

월동무는 집중출하기인 2월중 면적

조절이 전망되는 등 2021년산 월동

채소류 작황이 줄줄이 초비상이다.

17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

부에 따르면 17~18일 이틀간 양배

추 250㏊(1만5000t)를 시장격리하

기 위해 주산지 지역농협에서 희망

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. 시장격리

면적은 총 재배면적(1904㏊)의

13.1%로, 총 사업비 21억6600만원

(도비 60%, 농협 10%, 농협경제지

주 10%, 자조금 20%)이 투입된다.

시장격리 참여 농가에는 3.3㎡당

2900원이 지원된다.

또 제주산과 출하시기가 겹치는

전남 무안산 양배추 75㏊도 시장격

리된다. 제주도는 제주산 양배추의

시장격리만으로는 가격지지 효과

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

해 12월부터 전남도와 지속적으로

협의해 왔다.

양배추의 1월 도매시장 경락가는

상품 8㎏(서울가락시장 기준)에

4030원으로 평년 1월(8700원) 대비

53.7% 하락하고, 전년(8560원) 대

비 53.0% 떨어지며 생산 원가에도

못미치는 상황이다. 양배추 재배면

적은 1904㏊로 평년 대비 0.5% 줄

었지만 생산예상량은 11만2113t으

로 16.6% 늘었다.

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상

품성이 높은 양배추 포전 위주로

시장격리하기 위해 제주형 자조금

단체인 제주양배추연합회에서도

행정, 농협과 함께 현장확인을 철

저히 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며 이

틀간 농가 신청을 받고 이달 말까

지 시장격리를 마무리할 계획 이라

고 밝혔다.

생산예상량이 5만6185t으로 평년

보다 15.8% 늘어난 당근은 자조금

단체인 제주당근연합회와 구좌농

협을 중심으로 상품용 8000t을 가

공용으로 대체하고 산지비축수매

5000t, 자조금으로 100㏊ 자율감축

을 위해 지난주부터 농가신청을 받

고 있다. 제주도는 자조금 지원금

을 당초 9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

대키로 했다. 올해산 당근은 파종

기 태풍의 영향으로 비상품 비율이

45%로 평년(15%)보다 크게 늘어나

앞으로 추가 가격 하락 우려도 없

지 않다. 1월 도매가격은 상품 20㎏

에 1만9010원으로 평년(3만500원)

대비 37.7% 하락했다.

월동무는 생산예상량이 35만915t

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.9%,

16.3% 감소하며 출하 초기 가격이

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

리 1월 도매가격은 상품 20㎏에 1

만800원으로 평년보다 23.1% 떨어

진 상태다.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

기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원인으로

풀이되는데, 집중 출하가 예상되는

2월부터 수급안정을 위한 면적조절

추진이 검토되고 있다. 문미숙기자

2022년 1월 18일 화요일6 경 제

17일
코스피지수 2890.10

-31.82
▼ 코스닥지수 957.90

-13.49
▼ 유가(WTI, 달러) 83.82

+1.70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13.87 1172.13 1EUR 1388.84 1334.66

100 1060.29 1023.83 1CNY 197.27 178.49

모종 파종하는 농촌 17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모종 파종작업을 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월동채소류 값 폭락에 줄줄이 시장격리

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었

던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송 실적

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1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

2021년 12월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

적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

까지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총

2565만여명으로 집계됐다. 이는 전

년 동기(2089만여명) 대비 22% 가

량 증가한 수치다.

하루 평균으로 보면 항공기는

443편이 오르내렸고, 공급석은 8만

5000석 가운데 7만여명이 이용해

탑승률은 82.5%를 기록했다. 공급

석인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.9%, 탑

승률은 4.7% 증가한 수치다.

또 지난해 12월엔 하루 평균 480

편이 운항됐고, 공급석은 9만2000

석 가운데 7만4000여명이 이용해

탑승률은 80.7%를 기록했다.

특히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적은

대부분 국내선 이용객들로 발생한

것으로,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

중단된 국제선의 항공수송 실적은

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더욱이 2020년 2

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방역 일

환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된

이후 국제선 운항 실적은 회복될

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

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4700여

명으로 전년 동기(28만1000여명)

대비 98% 급감했다. 이태윤기자


